
커먼즈와 금융
금융커먼즈 집담회

공동체 은행 빈고, 디디 



금융(fia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융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금융(fia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융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경제인류학: 역사상 무수히 많은,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었음 (쿨라, 포틀래치…) 



금융(fia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융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경제인류학: 역사상 무수히 많은,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었음 (쿨라, 포틀래치…) 

   

말리노프스키의 경제인류학 연구 ”서태평양의 항해자” (1922년)

트로브리안드 제도의 부족민 남성들은 그들의 밭이 “멋지게” 보이도록 하는데에 무한한 
에너지를 쏟아 부음

● 산출물의 절반은 그냥 버려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여자 형제 쪽 집으로 보내짐
● 밭의 주인은 자기 부인의 형제들이 보내는 식량으로 생활



금융(fia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융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경제인류학: 역사상 무수히 많은,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었음 (쿨라, 포틀래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의 금융들은 존재함 



금융(fia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융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경제인류학: 역사상 무수히 많은,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었음 (쿨라, 포틀래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의 금융들은 존재함
→ 금융: (이윤추구에서 돌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원을 유통/재분배하는 활동=재생산   



금융(fianance)이란 무엇인가?

금융: 자금의 융통.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래
        자금의 여유가 있는 자와 부족한 자의 연결로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행해짐
        경제인류학: 역사상 무수히 많은,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었음 (쿨라, 포틀래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의 금융들은 존재함
→ 금융: (이윤추구에서 돌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원을 유통/재분배하는 활동=재생산   

커먼즈(commons)란 무엇인가?



커먼즈를 보는 두가지 시각

(1)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의 자원: 자연자원, 사회적, 문화적, 디지털, 금융 커먼즈 등



커먼즈를 보는 두가지 시각

(1)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의 자원: 자연자원, 사회적, 문화적, 디지털, 금융 커먼즈 등

(2) 공동으로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실천: 그러한 실천을 통해 재생산되는 감각, 문화, 관계 → “세계짓기”의 원리



커먼즈와 자본주의  

● 인류학적으로 존재하는 무수히 다양한 삶의 방식 존재 →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은 언제나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실천 



커먼즈와 자본주의

● 인류학적으로 존재하는 무수히 다양한 삶의 방식 존재 →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은 언제나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실천 

● 한편, 자본주의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다양한 집합적 생산방식/관계로부터 분리하면서 시작됨  



커먼즈와 자본주의

● 인류학적으로 존재하는 무수히 다양한 삶의 방식 존재 →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은 언제나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실천 

● 한편, 자본주의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다양한 집합적 생산방식/관계로부터 분리하면서 시작됨  

● 다양한 물질적, 사회적 커먼즈에서 분리된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판매해야만 
삶을 유지할수 있게 됨

● “삶’과 분리된 것으로서의 “경제’라는 영역의 탄생
● 이러한 경제가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이윤”
● 경제적 이익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이, 자본주의적 경제의 주체로 탄생



커먼즈와 자본주의

커먼즈: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에 기반해,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해온 “생산양식(들)’ 

● 구체적 자연환경에 뿌리 내림 
● 경제(살림살이)의 목적은 삶/사람의 생산
● 커먼즈의 무수한 합리성(들); 무수히 다양한 방식의 

세계-짓기와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주체와 
다른 주체들

자본주의: “임노동”과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산 양식’

● 자연과 인간의 분리 (객체와 주체)
● 삶과 경제의 분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하는) 것으로서의 합리성; 

경제적/합리적 개인의 생산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낯설게 보기: 
  

빠빠라기, 

20세기 초 유럽을 방문한 
사모아 군도 섬의 추장 투이아비의 연설문 오 형제들이여, 사모아에 있는 마을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하룻밤 자고 갈 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팔에 바나나를 한아름 안고서 
눈앞의 배고픈 자를 외면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나는 그대들의 눈 속에서 노여움을 보고 
그대들의 입술에서 경멸을 본다. 정말이다. 그런 일을 
빠빠라기들은 날마다 한다. (투이아비)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낯설게 보기: 
  (1)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적 

합리성’ (근대 경제학의 전제)에 대한 경악 
빠빠라기는 아주 이상하고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는 무엇을 
볼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이로울 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낯설게 보기: 
  (1)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적 

합리성’ (근대 경제학의 전제)에 대한 경악 

(2) 물물교환하는 원시인, 그로부터 현재의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주류경제학의 설명은 사실과 
다름

빠빠라기는 아주 이상하고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는 무엇을 
볼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이로울 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우리가 쓰는 말에 라우라는 말이 있다.”내 것”이라는 뜻이지만 “네 것”
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똑같은 의미이며 결국은 신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빠빠라기가 쓰는 언어 가운데 “내 것"과 “네 것"처럼 
구분이 확실한 단어도 없다. “내 것"은 오직 자기 혼자에게만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낯설게 보기: 
  (1)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적 

합리성’ (근대 경제학의 전제)에 대한 경악 

(2) 물물교환하는 원시인, 그로부터 현재의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주류경제학의 설명은 사실과 
다름

(3) 자본주의적 화폐의 물신적 성격에 대한 통찰

빠빠라기는 아주 이상하고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는 무엇을 
볼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이로울 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우리가 쓰는 말에 라우라는 말이 있다.”내 것”이라는 뜻이지만 “네 것”
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똑같은 의미이며 결국은 신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빠빠라기가 쓰는 언어 가운데 “내 것"과 “네 것"처럼 
구분이 확실한 단어도 없다. “내 것"은 오직 자기 혼자에게만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돈이라고 부르는 둥근 쇠붙이와 묵직한 종이가 빠빠라기들이 
믿는 진정한 신이다. (...) 돈은 악령이다. 그것을 만지기만 한 사람도 
마법에 사로잡히고 한평생 그것을 받들어모시고 정열과 기쁨을 바쳐야 
한다.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낯설게 보기: 
  (1)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적 

합리성’ (근대 경제학의 전제)에 대한 경악 

(2) 물물교환하는 원시인, 그로부터 현재의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주류경제학의 설명은 사실과 
다름

(3) 자본주의적 화폐의 물신적 성격에 대한 통찰

(4) 임노동과 자본가의 착취관계; 자본주의적 
교환관계의 근본적인 투기적 성격 (이자를 낳는 
돈)에 대한 직관 

빠빠라기는 아주 이상하고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는 무엇을 
볼때마다 그것이 자기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지,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 
이로울 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우리가 쓰는 말에 라우라는 말이 있다.”내 것”이라는 뜻이지만 “네 것”
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똑같은 의미이며 결국은 신의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빠빠라기가 쓰는 언어 가운데 “내 것"과 “네 것"처럼 
구분이 확실한 단어도 없다. “내 것"은 오직 자기 혼자에게만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돈이라고 부르는 둥근 쇠붙이와 묵직한 종이가 빠빠라기들이 
믿는 진정한 신이다. (...) 돈은 악령이다. 그것을 만지기만 한 사람도 
마법에 사로잡히고 한평생 그것을 받들어모시고 정열과 기쁨을 바쳐야 
한다.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이 생긴다!” 그것이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다. 
그런데 빠빠라기들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는 모순이 있다. 돈이 많다고 모두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모두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한다) (...) 나중에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 돈은 저절로 불어난다. 나는 
마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커먼즈와 자본주의

커먼즈: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에 기반해,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해온 “생산양식(들)’ 

● 구체적 자연환경에 뿌리 내림 
● 경제(살림살이)의 목적은 삶/사람의 생산
● 커먼즈의 무수한 합리성(들); 무수히 다양한 방식의 

세계-짓기와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주체와 
다른 주체들

자본주의: “임노동”과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산 양식’

● 자연과 인간의 분리 (객체와 주체)
● 삶과 경제의 분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하는) 것으로서의 합리성; 

경제적/합리적 개인의 생산



커먼즈와 자본주의

커먼즈: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에 기반해,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해온 “생산양식(들)’ 

● 구체적 자연환경에 뿌리 내림 
● 경제(살림살이)의 목적은 삶/사람의 생산
● 커먼즈의 무수한 합리성(들); 무수히 다양한 방식의 

세계-짓기와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주체와 
다른 주체들

자본주의: “임노동”과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산 양식’

● 자연과 인간의 분리 (객체와 주체)
● 삶과 경제의 분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하는) 것으로서의 합리성; 

경제적/합리적 개인의 생산

● 자본주의와 커먼즈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주체성)”과 그들의 삶/관계를 (재)생산하는 “생산양식’



커먼즈와 자본주의

커먼즈: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에 기반해,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해온 “생산양식(들)’ 

● 구체적 자연환경에 뿌리 내림 
● 경제(살림살이)의 목적은 삶/사람의 생산
● 커먼즈의 무수한 합리성(들); 무수히 다양한 방식의 

세계-짓기와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주체와 
다른 주체들

자본주의: “임노동”과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산 양식’

● 자연과 인간의 분리 (객체와 주체)
● 삶과 경제의 분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하는) 것으로서의 합리성; 

경제적/합리적 개인의 생산

● 자본주의와 커먼즈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주체성)”과 그들의 삶/관계를 (재)생산하는 “생산양식’
●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나누는가, 라는 체계(들): 내부의 로직과 합리성들 

          → 노동과 금융은 “세계짓기”의 핵심 활동



커먼즈와 자본주의

커먼즈: 함께 생산하고 나누는 관계에 기반해, 고유한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해온 “생산양식(들)’ 

● 구체적 자연환경에 뿌리 내림 
● 경제(살림살이)의 목적은 삶/사람의 생산
● 커먼즈의 무수한 합리성(들); 무수히 다양한 방식의 

세계-짓기와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주체와 
다른 주체들

자본주의: “임노동”과 “상품교환’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산 양식’

● 자연과 인간의 분리 (객체와 주체)
● 삶과 경제의 분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하는) 것으로서의 합리성; 

경제적/합리적 개인의 생산

● 자본주의와 커먼즈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사람들(주체성)”과 그들의 삶/관계를 (재)생산하는 “생산양식’
●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나누는가, 라는 체계(들): 내부의 로직과 합리성들 

          → 노동과 금융은 “세계짓기”의 핵심 활동
● 자본주의: 임노동을 통해 생산하고, 상품교환을 통해 유통: 자원은 주로 “이윤’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위해 동원되고 움직임  
● 커먼즈는? 


